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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호에 이어 <반응 보이기>에 대해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2) 학생이 못했을 때 격려해 준다.

학생이 틀린 대답을 할 경우 "틀렸어!"하고 틀림을 강조하면 학생은 무안해 합니다. "아닙니

다."하고 사실을 순순히 무비판적으로 지적하거나 "다른 대답은 없나요?"하고 틀림을 비직

선적으로 지적하더라도 학생은 창피해 합니다. 두어 번 틀린 학생은 그 다음부터 용기를 잃

고 소극적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틀림에 초점을 맞추지 말고 답을 맞출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그 대답은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적절하지만 질문은 저러저러한 경

우니까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대답에서 xyz를 응용하면 되는데…”, "그 대답과 

이것을 연결하면 좀 더 정확한 대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나온 대답에서 한 단

계 더 발전했군요."

 

(3) 학생이 질문을 파악하지 못하고 엉뚱한 대답을 했을 경우에는 순발력을 발휘한다.

학생이 질문을 잘못 이해한 이유를 교수님 자신으로 돌려 학생을 무안하게 하지 않게 해줘

야 합니다. ("내 질문이 조금 모호했던 모양이네요. 질문은…었습니다.") 이유를 주변 환경으

로 돌릴 수 있습니다. ("뒤에 앉아 질문이 잘 들리지 않았군요. 질문은…었습니다.") 학생들

하고 좋은 유대감이 형성되었을 경우에는 재치나 유우머를 이용해 강의실 분의기를 한층 더 

화기애애하게 만들 기회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 대답은 나의 다음 질문에 대한 정답이

네요. 조금 기다려 주세요", "그 답에 맞는 질문은 과연 무엇일까요?", "학생도 고질라 만들

거유?" 그러나 이러한 코맨트에 엉뚱한 대답을 한 학생도 같이 호탕하게 웃어야지 유우머라

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교수-학생 유대감을 형성하면 서로의 잘못이 쉽게 용서되기 때문

에 그만큼 부담이 줄고 서로를 자유롭게 해줍니다.

 

<<잔소리 코너>>

학생들은 칭찬에 상당히 굶주려 있습니다. 칭찬을 해주면 학습 동기가 유발하게 됩니다. 그

렇다고 칭찬을 남발하면 효과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칭찬을 할 때 판에 박힌 투로 하시지 

말아야 하며, 특정한 이유를 들어야 효과적입니다. 또한 학생들은 강의 내용에 대하여 모르

고 틀릴 "권리"가 있습니다. 학생들이 모른다고 야단치면 교수님께서 자신의 스트레스를 일

시적으로 해소할 수는 있어도 학생들의 능률을 올리지 못합니다. 그 반대로 불만을 털어 놓

거나 학생을 야단치면 학생-교수간의 사이가 악화되고 결국 스트레스만 더 쌓이게 됩니다.* 



교수님은 학생들이 "모를 권리"를 인정해 주지만 "배워야 할 의무"를 지속적으로 상기시켜 

주어야 합니다. 상기시켜 주는 방법으로 "잔소리"나 "연설"보다도 수업 중에 보이는 교수님

의 열의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도 기술>>

*학생이 공부에 관심을 두지 않을 경우 교수님은 상당히 불만스러울 것이며 쉽게 화가 날 

것입니다. 화를 참아도 목소리에는 상황에 대한 짜증과 학생에 대한 "경멸"이 묻어나게 됩

니다. 그래서는 학생들과 거리만 더 멀어질 뿐 학생들의 마음을 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수님의 불만감을 학생들에게 확실히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수님께서 바라는 수

준까지 학생이 따라오지 못할 경우 학생들과 함께 "교육 목표"를 재검토 해 보면 좋습니다. 

교수님께서 너무 높은 수준을 요구하시는지 아니면 학생들이 정말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인지 

각자 스스로 판단하고 반성할 기회를 갖는 것입니다. 학생들만 탓 하지 않고 함께 힘을 모

으고 책임을 지자는 교수님의 마음 자세에 감복 받지 않는 학생은 야단치고 혼을 내주셔도 

무방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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